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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02. 23. – 드라마 <세이렌>의 박민영과 위하준, 그리고 권혁수, 김규원을 손님으로 맞이한 쿠팡플레이 예능 <자매치킨>이
단 2화 만에 ‘스타 예능력 폭주 구간’으로 등극하며 주말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.

<자매치킨>은 취미에 진심, 치킨에 덕심인 수지, 이랑, 민 세 자매가 운영하는 동호인 성지 치킨집에 찾아온 최고의 스타 손님들과
펼치는 치키타카 케미 토크쇼다.

치킨집 테이블을 넘나드는 ‘경찰과 도둑’ 추격전으로 포문을 연 세 자매는 전국 ‘경도’ 동호회를 긴장시키는 박민영, 위하준의 등장
과 함께 본격적인 도파민 레이스를 시작했다. 예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두 배우는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하듯 숨겨둔 끼와 흥을 한
꺼번에 방출하듯 쏟아내며 <자매치킨>을 역대급 개인기 성지로 탈바꿈시켰다.

박민영은 직접 준비해온 아삭한 고추절임을 꺼내며 첫 등장부터 남다른 센스를 발휘해 시선을 사로잡았다. 이어 앉은 자세만으로
상대를 홀리는 270도 플러팅부터 골반 댄스까지, 숨겨둔 끼를 아낌없이 발산하며 모든 순간을 ‘박민영표 매력’으로 완성시켰고, 보
는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단숨에 사로잡았다.

위하준은 묵직한 츤데레 감성과 예측불가 액션 본능이 동시에 폭주했다. 키스신, 댄스, 경도 어떤 상황에도 섀도복싱으로 시작해 암
바, 백초크 등 각종 격투기 기술로 마무리하는 한결같은 예능 매력으로 폭소하게 만들었다. 특히 ‘경도 분쟁 조정 위원회’에서 펼쳐
진 액션 재연은 이날의 하이라이트로 등극, 도둑 이수지와 경찰 위하준의 몸싸움은 마치 링 위를 방불케 했고, 중재자로 나선 동호



회 회장 권혁수도 포기하고 웃음을 터뜨렸다.

그런 가운데 가장 예상 밖의 활약을 펼친 건 ‘난이도 최상’ 손님으로 등장한 김규원. 환불 요청에서 시작된 긴장감은 박민영 앞에서
팬심 고백으로 반전됐고, 마지막엔 어머니 생신 축전까지 챙기는 효심까지 더해 가장 웃픈 엔딩의 주인공이 됐다.

이 밖에도 박민영의 현실 연애담, 위하준의 “뭐든지 할 수 있다”는 패기로 데뷔에 성공한 비하인드까지 두 배우의 숨겨진 매력은 이
수지·정이랑의 특급 케미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.

쿠팡플레이 예능 <자매치킨>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.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쿠팡
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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